
naeiledu 9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만으로 며칠 동안의 질병 결석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최대 5

일까지는 질병 결석이다”라는 풍문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교육부 훈령에 따르

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

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단,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까지 요구하지 

않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

임 교사 확인서 등)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

으면 됩니다. 

이때 학교마다 상세 규정이 조금씩 달라 소속 학교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특히 연속으로 장기간 질병 결석을 한 경우 학생부의 ‘출결 상황’의 특기 

사항에 결석의 사유가 기록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요. 

한편 만성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 출입이 잦은 학

생들은 질병 결석 때마다 의사의 진단서와 결석 신고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야 할까요?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은 학기 

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특

히 올해부터 이 훈령의 ‘만성질환’ 문구가 ‘만성질환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것

으로 확인된 학생’으로 변경돼 적용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만성질환으

로 규명하기 어렵더라도 그 밖에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까지 조금 더 여지

가 열린 것이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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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은 아니지만 하루이틀 넘게 계속 

아플 경우, 며칠까지 질병 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질병 결석, 
최대 며칠인가요? 

질병 결석 최대 인정 기간 규정 없어 


